
국제 팜유가격 최고 5 0달러 하락
대두유가격 약세 및 소비감소로 … 5 0 0달러 이하 거래전망

팜유와 대체관계에 있는 대두유의 가격 하락 및 각국의 팜유 소비감소 등의 여파로 팜유의 국제시

세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팜유의 최대 수출국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의 팜유 재고가 크게 늘어나

고 있는데 비해 이들의 팜유 수출물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팜유시세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월 선적 및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FOB 인도조건으로 라면면발 가공에 사용되는 팜오일의 시세

는 톤당 5 5 5 ~ 5 6 0달러에 형성되고 있다.

이 시세는 9 5년중 최저치로 1 1월초의 톤당 6 1 0달러에 비해 5 0달러이상, 10월중의 평균가격 5 9 0달러

에 비해서는 3 0달러이상 하락한 것이다.

이와함께 마가린과 쇼트닝 가공에 쓰이는 올레인급 팜유는 동일한 인도조건으로 톤당 5 7 5 ~ 5 8 0달러

에 형성돼 1 1월초의 6 0 5달러에 비해 2 0달러이상 하락했으며, 재래식 세탁비누의 원료로 쓰이는 스테

아린급 팜유도 톤당 4 9 5달러로 1 1월초 가격 톤당 5 3 5달러에 비해 4 0달러가 하락해 모두 연중 최저수

준을 기록했다.

팜유가격의 이같은 하락은 기본적으로 상호 대체성이 있는 대두유의 국제시세가 공급과잉으로 급락

하고 있어 수요자들이 팜유보다는 대두유 사용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두유의 국제시세는 9 5년 1 / 4분기중에만 해도 톤당 7 5 0달러(미국산 C&F 부산기준)였으나 최근에

는 6 6 0달러까지 하락했다.

대두유 시세가 이같이 하락한 것은 남미, 인디아 등 주요 식물성기름 소비국의 대두 가공기업들이

국제시세가 대폭 상승한 대두박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9 5년 대두유 생산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대두박 가격상승은 각국 사료 생산기업들이 사료의 원료인 밀, 옥수수 등의 가격이 9 5년들어 폭등하

자 이들 곡물대신 저렴하면서도 영양가가 풍부한 대두박으로 원료를 대체한데서 비롯됐다.

팜유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오퍼상들은 대두유 시세의 하락으로 인디아, 중국, 파키스탄 등에 대한

팜유 수출물량이 감소하고 재고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시세하락은 당분간 불가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월간 팜유 수출량은 8 0만톤규모였으나 9 5년 1 0월에는 6 0만톤, 11월에는 5 3만톤으로 감

소하고 앞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95년 9월말까지 국내수입된 팜유는 1 2만1 0 0 0톤, 8430만달러로 9 4년동기 1 5만1 0 0 0톤, 6720만달러

에 비해 물량면에서는 19.9% 감소한 반면 금액면에서는 25.4%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중 대두유 수입은 3만1 7 0 0톤, 2300만달러로, 94년동기 2만7 9 0 0톤, 1800만달러에 비해

물량면에서는 13.6%, 금액면에서는 27.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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